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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에 이런 法이

‘분량’으로 승부 보려는 어떤 재판 

이혜온 변호사

세상에 이런 法이

“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.” 우리가 자

주 하고 듣는 말. 네, 그런 법은 많습니다. 

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

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.

글로 쓰인 콘텐츠는 영상에 밀려 힘을 쓰지 

못하는 시대다. 그것도 짧은 영상과 글을 선

호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‘숏폼’ 콘텐츠가 대세

다. 바뀐 시대에 맞게 글쓰기 방식도 달라야 

한다고들 한다. 미국의 유명 미디어 스타트업 

‘악시오스’ 창업자들이 쓴 글쓰기 방법론 책

〈스마트 브레비티〉에 따르면, “간결은 자신감

이다. 장황은 두려움이다.”,  “짧게, 하지만 얕

지 않게.”,  쓰는 법을 익혀야 한다.

그러나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게, 여전히 글

의 길이와 기록의 무게로 경쟁하는 곳이 있

다. 법조계다. 수사 기록의 분량이 방대할수

록 중요한 사건으로, 제출하는 서면의 길이가 

길수록 유능하고 성실한 변호사로 평가된다. 

상대방이 수십 장에 달하는 서면을 내면 괴롭

다. 중언부언하는 서면이라도 고객은 일단 분

량에 기세가 압도되어 초조해한다. 장황함이 

전략인가 싶을 때가 있다.

그래도 법원은 예전보다는 나아졌다. 2016

년 대법원은 ‘민사소송규칙’을 개정해서, 법원

에 제출하는 서면 분량은 원칙적으로 30쪽을 

넘어서는 안 되고, 특히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

고이유서와 답변서는 30쪽 이내로 제출하도

록 했다. 서면 분량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

효율적이고 충실한 재판을 하는 데 도움이 된

다는 취지다. 서면 분량이 줄어들었다고 업무 

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. 꼭 해야 할 말을 

빠짐없이 간결하게 쓰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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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법조계는 수사기록의 분량이 방대할수록 중요한 

사건으로 평가한다〉

형사재판은 여전히 ‘분량’으로 승부를 보려

는 영역이다. 그런데 문제는 검사가 제출하

는 수사 기록이 ‘시간’과 ‘효율’을 넘어 피고

인의 ‘돈’과도 직결된다는 점에 있다. 기소되

면 법원은 공소장만 보내준다. 재판에서 다투

려면 직접 검찰청에서 수사 기록을 복사해와

야 한다. 복사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빼더라도 

복사비만 1장에 50원이다. 얼마 전에도 진행 

중인 형사사건에서 수사 기록 복사비만 50만

원 넘게 나왔다. 종이 기록은 그래도 싼 편이

다. 2020년 ‘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(패스트

트랙) 충돌 사건’ 재판에서, 검찰이 확보한 영

상파일은 전체 용량이 3.78TB였고, 당시 검

찰 증거 영상 복사 수수료 규정은 700MB당 

5000원,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

이어서 2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할 판이

었다고 한다.

피고인의 ‘돈’과 직결된 수사 기록

변호인단은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

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고, 법무부는 수수

료 규정을 ‘법원 기준’으로 바꾸었다. 수수료

가 7분의 1 정도로 낮아졌다지만, 그래도 여

전히 수백만 원이다. 수사 기록 복사 비용은 

돌려받을 방법도 없다.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

국가는 재판에 든 여비나 변호사 보수 등 비용

을 보상하지만, 수사 기록 복사 비용은 포함되

지 않는다. 페이퍼리스(paperless) 시대에 여

전히 종이 복사만 가능한 이유도 이해하기 어

렵다.

더구나 어렵게 복사해온 수사 기록을 넘기

다 보면, 이 증거가 굳이 꼭 필요한 증거인지 

의문이 들 때도 있다. 방대한 수사 기록에 피

고인은 일단 위축되지만, 때로는 소송 상대방

이 보여주기용으로 분량을 ‘뽑아낸’ 서면을 읽

는 때와 비슷한 기분이다. 사회적 관심이 집중

되는 사건일수록 “수사 기록만 ○○○만 쪽, 

검찰 ‘입증 자신’”과 같은 기사가 보도될 때가 

많다. 하지만 수사 기록이 방대하다고 항상 유

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. 이 문장이 꼭 필

요한 문장인지, 이 증거가 꼭 필요한 증거인지 

한 번 더 고민하는 문화가 법조계에도 정착되

면 좋겠다. 방대한 기록은 성실함의 증거일 수 

있지만, 때로는 간결이 자신감이다.

(저작권자/ 시사IN)


